BR6092

정부는 사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17-06-30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영기업체 비율이 많을수록 좌파정권입니다. 또한 국영 기업체치고 흑자운영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그러므로 좌파정권은 전부 경제 파탄을 겪게 됩니다. 국영 기업은 줄이기도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그 좋은 예가 1965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당시에는 12 분야로 형성된 이 프로그램은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92 종목으로 증가했고 2012년 한 해만해도 $799 B라는 거액의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예산 중 1/5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드려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빈곤 퇴치의 성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빈곤과의 전쟁”을 위하여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사용한 금액은 $22 Trill (22조 달러) 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국영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의 고국은 국영기업의 비율이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흑자운영을 하는 기업을 찾으려면 거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업체를 민간기업으로 운영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997년에 파산을 90일 정도 남겨 놓고 스티브 잡스 (Steve Jobs)는 자기가 설립한 애플회사에 CEO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제품 중 70%를 제거했고 단 4 종목의 제품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00 명의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그런 후 어떻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회사에 돌아 온지 1년 만에 $300 M (3억 달러)의 이익을 냈고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내는 회사로 애플사를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 기업은 변경도 손쉽게 할 수 있고 구조조정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여론과 민심이 두려워서 감원도 구조조정도 쉬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공무원,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가장 선호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청년들의 심리는 높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의 관악구에 가보면 고시 제도가 없어진 지금도 고시 촌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고시준비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준비에 밤새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의 시험도 수십 대 일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소방관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은 꼭 필요하겠지만 기타의 공무원은 경제적 생산 성이 수반되지 않는 직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촉진제는 되지 못합니다. 일 자리는 경제 활동에 필요해서 창출되어야지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는 경제에 오히려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도 무리한 증세와 복지를 강조하지 말고 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경제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끝
